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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유교적 윤리와 한국인의 행복◆

학습목표※

유교적 세계관을 통해 현대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다.

민족주의와 행복▲

민족주의나 혹은 집단감정은 단결과 정체성 그리고 통합의 측면에서 좋은 것임에 틀림없,

다 하지만 지나친 동질감은 사태를 집단책임으로 돌리거나 집단이 개인의 일에 휘말려 들. ,

게 되는 우려가 있다 조승희 사건의 예 과거에 나라 없는 설움을 겪었기에 나라 의. ( ) “ ”

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개체와 전체의 동질화는 문제가 있다, .

이러한 식의 동질화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.

▲ 가족 안에서의 효 개념과 행복

한국인의 생애 주기는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은덕을 받아서 성장하고 장성한 뒤에는,

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가. give and take

성립된다 이러한 관계는 봉건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보험제도가 발. .

달되지 않은 시대에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자식이 모시는 것 이상의 보장이 없기 때문이,

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효 만으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시대가 되. “ ”

었다.



교시(2 )

유교적 의미에서의 행복과 사회제도◆

학습목표※

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지 생각해본다.

▲ 유교적 한국 사회의 문제점

유교적 의미에서 행복은 가족 안에서 각자의 본분을 지키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

수 있다 여기에는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가족의 행. .

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의 주고받음 관계로서의 시스템은 잘 기능하.

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관계가 되고 자신의 삶. ,

이 없어져 버려서 문제다.

전통적으로 유교적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는 것은 일종의 당위가 된

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. ,

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자식을 위한 삶이 시작된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. .

에 의해서 살아왔고 결혼 하고 부터는 자식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져야하고 다른 한편, ,

으로는 부모님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부양할 책임을 떠맡게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, .

셔도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쩌면 일평생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.

사회보장제도와 교육제도 개혁▲

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로 자신만의 세계가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노인이 늘어- ,

나고 있다 이들이 병이라도 걸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자식들의 부담으.

로 다가온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것을 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병원수발이나. ,

병 수발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결국 부모님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. .

이러한 부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연금제도 등을 도입해서 개인이 하,

기 힘든 것들을 여러 명이 부담해주거나 국가가 해결해 주는 방식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,

다.

자식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 나름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려면- ,

교육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국가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무이. .

자 장학금제도를 도입하고 졸업하면 차츰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, .

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부담해야할 기간이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식도,

후에 부모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독자적인 삶의 영역이 확보될 수 있다.


